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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Taijin Kyofusho) 증상에 미치는 영향: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의 연속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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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Taijin Kyofusho)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의 연속매개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334명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남성 163명, 여성 171명) 내현적 자기애, 편집 사고, 사회적 고립, 대인공포증

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적

합도 분석 결과 이론적으로 가정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잘 설명되었고, 경로분석에

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이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의 관계를 연속 매개함이 확

인되었다. 이와 같은 발견은 대인공포증을 이해하고 개입함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와 같은 

성격적 변인, 편집 사고와 같은 인지적 과정 변인, 사회적 고립과 같은 행동적 변인들을 함

께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사회 불안, 대인공포증, 내현적 자기애, 편집 사고, 사회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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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

에 따르면 대인공포증(Taijin Kyofusho, TKS)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외모와 동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거나 불쾌할 것이라

는 확신이나 느낌, 생각으로 인하여 대인관계 

상태를 기피하거나 불안한 특징을 보이는 문

화적 증후군”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837p).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개인이나 대인공포증이 있는 개인 모두 사회

적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한다는 특징을 공

유하지만, 이 두 장애의 두려움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두려워하지만,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표현, 또는 외모로 인

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당황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Chang, 1997; 

Hofmann, Asnaani, & Hinton, 2010; Kleinknecht, 

Dinnel, Kleinknecht, Hiruma, & Harada, 1997; 

Suzuki, Takei, Kawai, Minabe, & Mori, 2003).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이전 판

(DSM-IV)에서는 대인공포증을 일본의 문화 

특유적인 증후군이라고 정의했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그러나 최근의 

문헌들은 유사한 형태의 증후군들이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호주

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도 발견됨을 

보고해 왔다(Choy, Schneier, Heimberg, Oh, &

Liebowitz, 2008; Clarvit, Schneier, & Liebowitz, 

1996; Kim, Rapee, & Gaston, 2008). 예를 들어, 

후각관계증후군(Olfactory Reference Syndrome, 

ORS)은 서구 사회에서 1800년대부터 보고되어

온 대인공포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증후군

이라고 할 수 있다(Begum & McKenna, 2011; 

Feusner, Phillips, & Stein, 2010; Stein, Le Roux, 

Bouwer, & Van Heerden, 1998). 후각관계증후군

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불쾌하고 지독한 또

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체취를 내뿜는

다는 과도한 믿음을 지닌다. DSM-5(2013)에서

는 대인공포증을 여전히 문화 특유적 증후군

로 간주하고 있으나, 일본에 국한하지 않고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동안 대인공포증은 문화 특유적 증후군으

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들 또

한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 또는 개인주

의-집단주의와 같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인들에 국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대인공포증이 대체로 상호의존

적 자기개념이나 집단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독

립적-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을 서구인들이 경

험하는 자기에 대한 특징으로, “상호의존적-집

단주의적”이라는 것을 동양인들이 경험하는 

자기의 특징으로 기술해 왔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실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나온 결과들

을 종합해 보면, 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이었다. 

독립적, 개인주의적 자기개념과 대인공포증

과의 부적 상관은 다양한 문화 집단 표본을 

활용한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의존적, 집단주의적 자기개념과 대인공

포증과의 관련성은 연구들에서 다른 결과들

을 보여주었다(김은정, 조용래, 2008; Dinnel,

Kleinknecht, & Tanaka-Matsumi, 2002; Vriends, 

Pfaltz, Novianti, & Hadiyono, 2013; Zhou et al., 

2014). 한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미

국인 표본에서만 대인공포증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고, 일본인 표본에서는 관련이 없었다

(Kleinknecht et al., 1997).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인공포증이 집단주의적, 개인주의적 자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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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둘 모두와 부적으로 관련이 있거나(김은정, 

조용래, 2008), 어느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았

다(Zhou et al., 2014). 결과들은 대인공포증이 

자기개념과 같은 문화적 변인으로 온전히 설

명되지 못함을 보여주며,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D’Avanzato & Dalrymple, 

2016). 한편, 대인공포증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소수 있었다. 

김은정과 조용래(2008)는 분노관련 변인중 분

노억제가 대인공포증을 설명한다는 것을 밝혔

고, Zhou 등(2014)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대인공포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

혔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공포증을 설명할 수 

있는 유망한 성격 변인, 사회 인지적 변인, 대

처 전략 관련 변인들을 통해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

였다.

Yamashita(1977)는 일본에서 대인공포증을 가

진 100명의 외래 환자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보고하면서, 이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인 특질

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인공포증이 있는 환

자들은 “자기감의 결여”와 함께 기저의 경쟁

성, 자만심, 사회적 기술의 부족을 보였다

(Chang, 1997에서 재인용). “자기감의 결여”라

고 하는 것은 자기애를 정의하는 핵심 특징 

중의 하나로, Kohut(1971)에 따르면 자기애의 

핵심 병리는 자기 응집성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구조의 결함 또는 부재라고 하

였다. 비록 DSM-5(APA, 2013)에서는 웅대성, 

찬사에 대한 요구, 공감의 결여 등의 측면들

만이 강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자기애

의 역동을 가진 자기애의 다른 양상들이 있음

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Wink(1991)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에 있는 6개

의 자기애 관련 척도들을 요인분석하여 두 개

의 독립적인 자기애 관련 요인들을 추출해 냈

으며, 추출된 요인 중 하나는 취약성-과민성 

유형, 다른 하나는 과대성-과시성 유형이었다. 

취약성-과민성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

적으로 철수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결여

되어 있고, 이들은 방어적, 불안한, 걱정이 많

은, 신경이 날카로운 특징을 가진 것으로 묘

사되었다. 반면 과대성-과시성 유형의 자기애

를 가진 사람들은 외향적, 주도적, 과시적, 공

격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취약성-과민

성 유형의 자기애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으

로 관련이 있었고, 삶에서의 외상이나 심지어

는 자살과 정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reis, Brown, Carroll, & Arkin, 2015; Pincus, 

Cain, & Wright, 2014; Wink, 1991). Cooper(2000)

는 외현적 자기애과 내현적 자기애가 동일한 

자기애적 역동을 지니나 다른 현상학적 특징

을 가지는 이유를 방어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

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는 외현적 자기애처럼 적극적으로 타인의 찬

사를 요구하고 웅대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방어하는 대신,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만

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한

다. 또한 두 자기애 성향 모두 웅대하면서도 

취약한 자기개념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

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상당히 다르

다. 첫째,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웅대한 자기

표상과 오만한 태도가 주된 특징으로 나타나

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타인의 반응

에 상당히 민감하고 평가받기를 두려워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없고 겸손한 모습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애로 보이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

이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애성 성격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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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지만, 외현적 자기애 성향과 다르게 

겉으로 잘난 척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는 것이다(한수정, 2016). 둘째,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경우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직접적

으로 요구하거나 자신이 특권을 가지고 있음

을 알리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적극성을 보이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지나

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

되는 것을 불편해하며 쉽게 수치심을 느낀다

는 특징이 있다(원주식, 2006). Gabbard(2014)의 

임상적 기술을 살펴보면, 자기애적 사람들 가

운데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스스로에게 도취되

어 있고 관심의 초점이 되기를 요구하는 사람

들의 성향을 무감각형 자기애로, 타인의 반응

에 특별히 민감하여 관심이 온통 타인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과민형 자기애로 

기술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취약성 자기

애를 가진 사람들은 회피성 성격장애의 증상

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고, 과대성 자기

애를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대인관계에

서의 고통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Dickinson 

& Pincus, 2003). 이렇듯 자기애에서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 평정을 활용한 연

구들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검증 되었다

(Miller et al., 2014; Miller, Lynam, Hyatt, & 

Campbell, 2017). 연구마다 용어나 명칭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취약성-과

민성 유형의 자기애를 겉으로 자기애적 특성

이 잘 드러나지 않는 ‘내현적’ 자기애로, 과대

성-과시성 유형의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로 

기술하고 있는 바(심상홍, 이장한, 2012), 본 연

구에서도 이후부터는 두 구분되는 유형의 자

기애를 ‘내현적-외현적’ 자기애로 지칭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살

펴보면, 이들의 특징이 대인공포증의 증상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사회 불안, 자기애, 

분노에 관한 다양한 척도를 군집분석 한 연구

를 살펴보면, 집단들은 ‘분노가 높은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집단’, ‘내현적 자기애 사회

불안 집단’, ‘자기애 사회불안 집단’, ‘전반적 

사회불안 집단’, ‘낮은 사회불안 집단’으로 분

류되었다(Williams, 2016). 동 연구의 집단 차에 

대한 검증에서 대인공포증 점수는 두 개의 내

현적 자기애(분노가 높은 내현적 자기애 및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집단에서 유의미하

게 높았고, 대인공포증 특유의 인지, 즉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와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한다’는 인지 또한 이 두 집단에서 유의미

하게 높았다. 이 연구로부터 우리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증의 증상 및 인지와 차별

적으로 또 크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의 직접적

인 관련성이 검증되었으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는 아직 규

명되지 않았다. 경로분석을 활용한 기제에 대

한 연구는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들에 개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Kazdin, 2007; MacKinnon 

& Dwyer,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능성 높은 변인들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

립을 상정한 이론적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

하고자 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을 매개하는 

인지적 요인으로서 편집 사고에 관해 살펴보

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현적 자

기애를 가진 사람 역시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뛰어남 혹은 찬사에 대한 

내적 환상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은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심한 사회적 불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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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내적 환상이 좌절되기 쉽고, 대인관계 장면에

서 쉽게 위협을 느끼게 된다. 편집 현상에 대

한 수치심-굴욕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

기-부적절감에 대한 신념이 촉발될 때 굴욕감

을 느끼게 되고 이에 수반되는 수치심의 신호

들을 탐지하게 되며, 굴욕감을 방지하고 자존

감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게 된다고 

한다(Colby, 1977; Thewissen, Bentall, Lecomte, 

van Os, & Myin-Germeys, 2008; Thewissen et al., 

2011).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질을 가진 사람 

역시 사회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무가치감을 회피하기 위해 

편집적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Horvath & Morf, 

2009).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안과 

편집 사고가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음

을 보고해 왔다(Gilbert, Boxall, Cheung, & Irons, 

2005), 즉 편집증과 사회불안 모두 대인관계 

맥락에서 경험되는 현상이며, 자신이 타인의 

주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믿음,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정보에 대한 민감성 등에서 중첩되

는 부분이 있다. 또한 대인공포증에 대한 증

상 특징 역시 편집적 특성과 많은 부분을 공

유한다. Freeman 등(2005)의 비 임상 표본에서

의 편집증에 대한 조사에서 편집증의 위계가 

제시되었는데, 사회적 평가에 대한 염려는 편

집증 위계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사회

적 평가에 대한 염려 또한 편집증 스펙트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대인공포증에서

의 타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불안 및 염려 또

한 일종의 편집증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가정 해 볼 수 있다. 사회 불안 장애를 가해 

염려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하위 집단

(일반적 사회 불안 집단 대 대인공포증 집단)

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연구에서, 두 하위 집

단 모두 회피성 성격장애와 공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편집성 성격장애와의 공존은 

일반적 사회불안 집단 보다 대인공포증 집단

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Nagata et al., 2011).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대처 전략과 관련된 또 다른 

매개 변인으로 사회적 고립에 대해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복적/자기-

중심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인관계적 문제들을 

보인다(Given-Wilson, McIlwain, & Warburton,

2011). 몇몇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편집 사고

는 다양한 삶의 영역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편집 사고는 회피적 대처, 정서 표현

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순종적인 행동, 좋지 못

한 관계의 질,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Freeman et al., 2005; Riggio 

& Kwong, 2011). 비임상 표본을 활용한 편집증

에 대한 실험연구 또한 편집 성향이 높은 집

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활동에 덜 관

여하고 더 적은 사회적 접촉을 보였으며, 사회

적 지각 및 사회적 기술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나타냈음을 보여주었다(Combs, Finn, Wohlfahrt, 

Penn, & Basso, 2013; Combs & Penn, 2004). 이

전의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편집 사고는 사

회적 고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고, 

편집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이 직면한 사

회적 위협을 과장되게 평가하고 그들의 정서

적 사회적 대처 능력은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가 일어나기 쉬울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내현

적 자기애가 실제 또는 지각된 사회적 위협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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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들은 편집 사고를 촉발하며, 타인에 대한 

편집 사고들은 결국 사회적 고립을 이끌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위협에 매우 취약하여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의심하게 되는 편집 사고를 가지게 된다. 이

런 사람들은 편집 사고로 인해 사회적  활동

에 덜 관여하고 사회적 접촉을 덜 하게 되어

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고, 이런 고립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준다고 두려

워하여 대인관계를 피하는 대인공포증상을 가

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적, 인지적, 대처 전략

적 특성들이 대인공포증 증상을 예측하는 요

인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격에 대

한 연구들 또한 성격 구조를 강조하는 관점에

서 이러한 성향들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표현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지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Cantor,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격 성향과 이

러한 성향이 부적응적인 인지, 사회적 상호작

용 및 행동에 어떻게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편집 사고 및 사회

적 고립은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의 

관계를 연속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

였고, 연구가설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이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

공포증 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매개할 것이

라는 가설 또한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334명의 학

생이 참여하였고, 남성이 163명, 여성이 171명

이었다.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설문지를 실시하기 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측정도구

가해염려 사회공포증(대인공포증) 척도 

(Tajin Kyofusho Scale; Kleinknecht et al., 1997)

본 척도는 31문항, 7점 척도(1-7점,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측정치이다. 문항은 대인공포증 

환자와 비환자를 유의하게 결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문항들과, 대인공포증 증상의 정의에 

대한 묘사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내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

하게 할까봐 두렵다). 원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s)는 미국과 일본 응답자들에

게서 각각 .93, .92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가해염려 사회공포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조

용래, 김은정, 2005), 내적합치도는 .96이었다.

과민성 자기애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Hendin & Cheek, 1997) 

본 척도는 10문항 5점 척도(1-5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

으며, Murray's Narcism(narcisensitivity) Scale(1938)

에 기반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한다. Murray

는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과대망상과 관심에 

대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보일 수도 있지만, 

과민성, 불안, 피해망상을 동시에 보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Hendin과 Cheek (1997)는

MMPI의 내현적 자기애 문항과의 상관에 기반

하여 Murray’s Narcism Scale의 20문항 중 1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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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선별하여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를 

개발하였다(예: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

갈 때는 종종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

이고, 남들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느낌이 든

다). 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62-.7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이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고, 내적합치도는 .78이었다.

편집 척도(Paranoia Scale, PS; Fenigstein & 

Vanable, 1992)

편집 척도는 20문항, 5점 척도(0-4점, 0점 전

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의 자기보고

식 척도로 편집 성향을 측정한다. 문항들은 

MMPI 임상척도 중 Pa 척도에서 선택되었으며, 

문항 중에서 지나치게 명백한 정신증적 증상

을 반영하는 문항들을 파일럿 연구를 통해 제

거하였다. 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1-.87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을 사용하였고(이훈

진, 원호택, 1995), 내적합치도는 .92였다.

정서적/사회적 고독 척도(Emotional/Social 

Loneliness Inventory, ESLI; Vincenzi & 

Grabosky, 1987) 

정서적/사회적 고독 척도는 30문항 4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

루어진 자기보고식 측정치이다. 척도는 각 15

문항 씩 고독과 고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

는데, 각 부분은 정서적 차원(8문항)과 사회적 

차원(7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 저자들에 

따르면 고독은 지각된 고립에 대한 정서적 반

응이며, 고립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접촉으로

부터 떨어진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구분

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적 회

피, 동떨어짐과 같은 실질적 의미의 고립을 

측정하기 위해 7문항의 사회적 고립을 선택적

으로 사용하였다(예: 나는 친한 친구가 없다). 

원척도에서의 네 차원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2-.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1997)이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고립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2였다.

분석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20(Nie, Hull, & Bent, 2011)과 and Mplus 

7.0(Muthén & Muthén, 2012)을 사용하여 분석

되었다. 측정치들에 대한 기술통계, 상관, 내

적 합치도가 분석되었으며, 구조방정식 모델

링을 활용한 경로분석이 연구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가 가정한 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모

형 전체에 대한 카이자승 값에 대한 검증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검증은 표본 크기에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 적합도 지수들도 함께 살

펴볼 것이다.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

르면 comparative fit index (CFI)와 Tucker-Lewis 

Index (TLI)는 .95에 근접해야 하며,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값은 .06 

이하일 경우 좋은 모형 적합도를 시사한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모든 측정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

수가 표 1에 제시되었다. 모든 변인 간 상관

은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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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내현적 자기애(HSNS) (.78)

2. 편집 사고(PS) .602** (.92)

3. 사회적 고립(ESLI) .545** .493** (.82)

4. 대인공포 증상(TKS) .586** .668** .532** (.96)

평균 24.15 20.85 11.37 71.23

표준편차 6.62 12.75 4.02 31.58

범위 10-44 0-75 7-27 31-177

* p<.05, ** p<.01

주. 괄호안의 수치는 내적합치도(Chronbach's alpha)를 나타냄.

표 1.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

연구모형 검증

두 개의 경쟁모형에 대한 χ2 검증 및 적합

도 지수가 표 2에 제시되었다. 첫 번째 제시

된 모형은 연속(직렬) 다중 매개 모형(모형 1)

이며, 대안적인 모형은 병렬 다중 매개 모형

(모형 2)이다(그림 1). 모형 1에 대한 검증에서 

χ2 값은 유의미하였다(χ2=98.42, df=48, p<.001). 

유의미한 카이자승 값은 자료와 모형이 일치

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카이자승 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큰 표본 크기는 자료가 모형에 적합

함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카이자승 값을 도

출해 내기도 한다(Hooper, Coughlan, & Mullen, 

2008).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TLI = .976, 

CFI = .983, RMSEA = .056).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을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이 연속매개 한다는 모형

은 우리가 수집한 자료로 충분히 잘 설명된다

고 할 수 있다. 모형 2는 모형 1에서 경로 하

나(편집 사고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가는 경로)

를 삭제한 포함 모형이기 때문에 카이자승 차

이 검증을 통해 이 두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모형 1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2에 

비해 카이자승 값이 9.13이 작고, 자유도가 1

이 작다.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자유도 1일 

때의 카이자승 값은 3.84이고, 카이자승 값의 

감소 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

하였으므로 모형 1이 더 우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Δχ2=9.13 > χ2
.05(1)=3.84, Δdf=1). 

더욱이 모든 전통적 적합도 지수가 대안모형

(χ2=107.55, df=49, p<.001, TLI=.973, CFI= 

.980, RMSEA=.060)에 비해 연구모형(χ2= 

98.42, df=48, p<.001, TLI=.976, CFI=.983, 

RMSEA=.056)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우수하였

다. 따라서 연구모형인 연속매개 모형이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값은 .58로, 내현적 

자기애, 편집 사고, 사회적 고립이 대인공포증 

변량의 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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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
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모형 1) 98.42(48)*** .976 .983 .056

대안모형(모형 2) 107.55(49)*** .973 .980 .060

주.χ2=chi-squared, df=degrees of freedom,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05, ** p<.01, ***p<.001

표 2. 경쟁 모형들에 대한 적합도 지수 비교

연구모형(모형 1)

연구모형(모형 2)

주. 표준화된 회귀 계수가 제시되었음. HSN=내현적 자기애, PA=편집 사고, SI=사회적 고립, TKS= 대인

공포증. * p<.05, ** p<.01, ***p<.001.

그림 1. 대인공포증에 대한 경험적 모델

경로분석 및 가설 검증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의 세부적인 매개

효과를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해 검증하였

고(n=5000 부트스트랩 표본) 그 결과를 표 3

에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가정되었던 바와 같

이,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의 관계에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의 연속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ß=.227, p<.05, 95%CI [.064-.439]. 

내현적 자기애와 편집 사고 각각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다(ß=.515, p<.001, 95%CI 

[.159-.918]; ß=.874, p<.001, 95%CI [.507-1.304],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646 -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ß) 표준오차(SE) 임계치(CR) p

HN → PA .308 .642 .036 8.544 ***

HN → SI .773 .533 .140 5.526 ***

PA → SI .652 .216 .253 2.576 *

HN → TKS .744 .203 .295 2.524 *

PA → TKS 1.674 .219 .631 2.653 **

SI → TKS 1.131 .448 .195 5.787 ***

주. HSN=내현적 자기애, PA=편집 사고, SI=사회적고립, TKS= 대인공포증.* p<.05, ** p<.01, ***p<.001.

표 4. 최종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추정치(ß) 표준오차(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HN→ PA→TKS .515*** .193 .159 .918

HN→SI→TKS .874*** .204 .507 1.304

HN→PA→SI→TKS .227* .095 .064 .439

주. HSN=내현적 자기애, PA=편집 사고, SI=사회적고립, TKS= 대인공포증.* p<.05, ** p<.01, ***p<.001.

표 3. 세부적 매개효과 검증

각각). 그림 1에 제시된 전체 모형에 대한 각

각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내현적 

자기애는 편집 사고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

을 보였고(ß=.642, p<.001), 편집 사고 또한 사

회적 고립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ß=.216, p<.05), 사회적 고립도 대인

공포증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ß=.448, p<.001).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고

립에(ß=.553, p<.001),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

포증에(ß=.203, p<.05), 편집 사고가 대인공포

증에(ß=.219, p<.01) 미치는 각각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의 

관계에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의 매개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발견들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연구에서 가정되

었던 바와 같이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은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의 관계를 연

속 매개하였다. 또한 모형 비교에서 연속 매

개 모형은 대안모형인 독립적 매개모형에 비

해 더 나은 적합도를 보여주었으며, 모든 직

접효과 및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상기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질이 높은 사람

들은 편집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

며, 편집 사고는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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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결국 대인공포

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전

체 모델이 대인공포증을 설명한 변량이 58%

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존

에 연구되었던(김은정, 조용래, 2008) 분노관련 

변인(22%), 개인주의적-집단주의적 문화 관련

변인(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설명량이며, 대

인공포증 증상이 문화적 변인이나 정서와 관

련된 변인 보다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질, 편

집적 사고 경향성, 행동적인 사회적 회피에 

의해 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인공포증에 대한 매개 모형을 검증한 

연구는 극소수이며(Zhou et al., 2014), 본 연구

는 대인공포증을 연구함에 있어 성격적 변인, 

인지적 변인, 대처 방략과 관련된 행동적 변

인과 같은 광범위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다

룬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기존의 개념적, 이론적 

문헌들과도 일치한다. 자기애에 대한 초기 연

구자들인 Kohut과 Wolf(1986)는 자기애적 개인

들에 대한 유형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게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을 너무나

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는 자기애적 사람들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이러한 강렬한 욕구는 거절에 매우 민

감하게 만들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체

계는 편집증적으로 되거나 극도로 고립되고 

회피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철수되고 고립되어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을 두려워하며 회피하거나 잠재적인 위험한 

침투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Kohut & Wolf, 1986; Wolf, 2002). 본 연구의 

결과는 Kohut과 Wolf(1986)가 초기에 제시한 

자기애적 성격의 한 유형에 대한 이론적, 임

상적 개념 및 기술을 재조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들은 다양한 경험적 문헌을 통

해서도 지지되는데, 결과에서 내현적 자기애

는 편집 사고와 정적인 관련을 보였고, 이는 

편집증에 대한 수치심-굴욕감 이론에서 설명

된 것과 일치하는 바이다(Colby, 1977). 보다 

최근의 경험 표집법을 활용한 실증 연구들에

서도 편집적 사고는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

람들의 취약하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 준 바 

있다(Thewissen, Bentall, Lecomte, van Os, & 

Myin-Germeys, 2008; Thewissen et al., 2011). 편

집 사고는 사회적 고립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위협적인 자극에 직면하면 회

피가 뒤따르며, 이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적 역할을 한다는 경계-회피 

가설과도 일치한다(Mogg, Bradley, De Bono, &

Painter, 1997; Pérez-Edgar et al., 2011; Wieser, 

Pauli, Weyers, Alpers, & Mühlberger, 2009). 높은 

수준의 편집적 성향은 더 큰 우울감, 사회 불

안, 회피, 평가염려, 자기감찰, 낮은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었다(Martin & Penn, 2001). 또한 

Chong과 Davis(2017)의 최근 실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표상에 

위협이 되는 자극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즉각

적인 주의 회피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인관

계적 및 사회적 위협에 매우 예민하고 자기 

표상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대인

관계적 회피나 사회적 고립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

존 연구들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편집 사고, 

사회적 회피, 대인공포증 변인들 중 개별적인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반복적으로 

시사되었으며(Dickinson & Pincus, 2003;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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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et al., 2011; Horvath & Morf, 2009; 

Nagata et al., 2011; Riggio & Kwong, 2011; 

Williams, 2016; Wink, 1991), 본 연구에서는 상

기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

해함으로써 대인공포증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대인공

포증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 및 경로에 대한 

제안은 치료적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대인

공포 증상이 있는 내담자들과 작업하는 임상

가들은 성격에서의 취약성, 인지적 과정으로

서의 편집 사고 및 사회적 대처 방략으로서의 

고립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반적

인 치료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회

공포증 전반에 대한 기존의 잘 정립된 치료

는 인지행동치료와 세르토닌계 약물치료이다

(McGinn & Newman, 2013). 대인공포증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대인공포증이 있는 개인들 역

시 사회공포증 환자를 위한 전통적인 집단 인

지행동치료(조용래, 김은정, 2005; Kim et al., 

2008; Nishikawa, Laposa, Regev, & Rector, 2017)

와 세르토닌 재흡수 억제제 약물(Matsunaga, 

Kiriike, Matsui, Iwasaki, & Stein, 2001; Nagata et 

al., 2006)에 잘 반응하였다. 인지행동치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치료적 요소들은 노출, 인

지적 재구성, 이완 및 사회기술 훈련이다

(Canton, Scott, & Glue, 2012). 그러므로 임상가

들이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의 상기 구성요소

들을 대인공포증 내담자에 맞게 적절히 변형

하여 사용하는 것이 치료의 주요한 방략일 수 

있을 것이다. 대인공포증이 있는 개인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에서 임상가들이 반드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사회불안(자기 초점의) 뿐

만 아니라 편집증적 사고(타인 초점의) 둘 다

를 탐색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Gilbert et 

al., 2005). 또한 임상가들은 그들의 편집적 사

고 기저에 있는 인지적 오류들을 발견하고 부

적응적인 인지를 보다 적응적인 인지로 재구

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략을 탐구하

기 위해 Freeman과 Garety가 제안한 편집증에 

대한 인지행동적 접근의 단계들을 참고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Freeman & Garety, 2006). 더 

나아가 노출 및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 긍정적

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회

적 고립에 대한 유용한 개입 전략이 될 수 있

다(Cruwys et al., 2014).

성격특질로서의 내현적 자기애와 같은 ‘자

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짧은 치료 회기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인공포증

의 집단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치료적 기제 연

구를 살펴보면, 대인공포증의 세부적인 증상

들(예: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두

려움)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 감소되었다(Nishikawa et al., 2017). 인정에 

대한 욕구는 자기애적인 개인들이 자존감을 조

절하는 주된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Raskin, 

Novacek, & Hogan, 1991), 이와 같은 결과는 대

인공포증의 핵심 병리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임상가가 낮은 자존감 및 인정에 대한 욕구와 

같은 자기애적 내담자들의 핵심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대안적 전략으로서는 수용 전념 치료를 들 

수 있다. 사회불안에 대한 증거기반 심리사회

적 치료는 대개 인지행동치료지만, 불안장애

를 가진 표본 중에서 행동적 회피가 심한 개

인들에게서는 수용전념치료가 인지행동치료를 

넘어서는 치료효과를 보였다(Davies, Niles, Pittig, 

Arch, & Craske, 2015). 수용전념치료는 심리적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경험적 회피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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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가치있는 삶에 대한 전념행동을 촉진하

는데 초점을 맞춘다.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의 편집 사고는 지각된 위협적인 환경

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경직된 방어기제

로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수용전념치료는 

비판단적 수용과 개인의 진정한 경험을 방어 

없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다(Herbert & Cardaciotto, 2005). 따라서 수용전

념치료는 대인공포증이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경직된 방어로서의 편집적 사고들에 대한 통

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 접근은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

들이 불편한 감정들을 수용하고 사회적 회피 

및 고립을 줄이며, 보다 가치 있는 삶에 자신

의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내용들을 종합

해 보면, 수용전념치료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매개 변인들에 대한 개입을 촉진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적인 접근법으로, 향후 치료에 대

한 연구에서 탐색 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는 

횡단적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

과관계를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횡단적 매개 모델은 편향된 추정치들을 제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Maxwell & Cole, 2007). 본 연구는 가정된 변인

들 간의 가능성 있는 관계들을 제안할 수 있

을 뿐이며, 이와 같은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의 이론적 모델이 이

전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는 명백하지 않다. 우리가 

참조한 많은 연구들은 상관이나 회귀에 기반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과적인 관계성을 가지

고 있다고 확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결과

를 해석함에 있어 변인들 간의 관계가 상호적

인 것일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표본은 한국의 대

학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집

단으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연구에서

는 다양한 표본을 활용한 종단 연구 설계가 

대인공포증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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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aijin Kyofusho symptom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aranoid Ideation and Social Isolation

Min Jae Kim                    Eun Jung Kim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anoid tendency and social isolation 

in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ajin Kyofusho(TKS). We administe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o 334(163 male, 171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Path analysis conduc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ath analysis indicated that the overall model fitted the data well. Analysis 

showed that paranoid tendency and social isolation sequentially mediated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KS. The finding suggest that we could focus on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paranoid 

cognitive process, and behavioral social isolation to understand and intervene TKS. 

Keyword : Tajin Kyofusho, social anxiety, covert narcissism, paranoid ideation, social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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